
시끼보 - 금년 추동절 상품부터 

「메이드·인·시끼보」 로 해외생산을 본격화 

 

일본의 시끼보는 그 동안 국내외의 여러 공장에서 같은 수준의 품질로 제

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짐으로써, 금년 추동절 상품부터 국내외

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동일하면 「메이드·인·시끼보」라는 컨셉트

(concept)로, 자체 브랜드의 「바바알」  상품이나 주문자의 상표가 부착되는 

OEM방식에 의한 2차제품의 생산을 인도네시아의 멜텍스, 시끼보·홍콩, 샹

하이·시끼보 등의 해외 생산거점에서 본격적으로 개시하여, 제품전개를 추

진하게 된다. 

「바바알」  상품은 금년 추동절부터, 인도네시아의 멜텍스에서 수피마

(supima)면이나 이집트 면으로 생산하게 되고, 시끼보·홍콩을 중심으로 컴퓨

터·자카드를 사용하거나, 일본에서 생산된 연속 실켓 가공사로 생산하게 되

는데, 「바바알」 상품의 약 30%가 해외에서 생산될 전망이다. 

또한 「메이드·인·시끼보」의 태그로 생산되는 상품은 전년에는 30% 수

준이었으나 금년(2001년)에는 60% 수준으로 늘어나며, 앞으로는 당분간 이 

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. 

이러한 생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금년 추동절부터 유력한 SPA(제조자 소

매)와의 직거래를 시작하게 되며, T-셔츠, 폴로 셔츠, 스웨터 등을 생산할 계

획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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